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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마”가 사람 잡는다, 푸틴은 정말 끝까지 갈 것  

▶ 발행기관 : Politico 

▶ 저    자 : Maura Reynolds  

▶ 일    자 : 2022년 2월 28일 

▶ 개    요   

(전 국가안보위원회 러시아 담당자 Fiona Hill의 인터뷰 내용) “푸틴이 설마 

그럴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푸틴은 정말로 한다면 할 

것이다. 그는 세계질서를 바꾸고자 하고 있고, 핵무기 사용을 실제로 생각

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푸틴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크라이나 

깊숙이 침투할 것이다. 푸틴은 소련의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재정 러시아 

규모의 영광과 영향력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러시아의 이런 

공세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미국 혼자

서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비정부 행위자들도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건전한 윤리에 기반

한 결정들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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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틴 한 명에 의해 국제질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 발행기관 : Lawfare 

▶ 저    자 : Oona Hathaway, Scott Shapiro 

▶ 일    자 : 2022년 2월 24일  

▶ 개    요 

푸틴은 2차 대전 이래 가장 큰 지상전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노골적

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국제질서는 위협을 받

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인간은 “전쟁”을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국제질서를 

지켜왔고, 계속하여 지켜가고 있다. 이미 전쟁이 발발한 현재 국제법이나 

국제질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서

방은 러시아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으며,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말과 행동으로 러시아의 위법행위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싸

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항상 진행

형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다. 푸틴 한 명에 의

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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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2/02/28/world-war-iii-already-there-00012340
https://www.lawfareblog.com/putin-cant-destroy-international-order-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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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조용한 이익 챙기기  

▶ 발행기관 : National Interest 

▶ 저    자 : Jagannath Panda 

▶ 일    자 : 2022년 3월 3일  

▶ 개    요 

중국은 러시아의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규

탄을 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중국은 

이러한 침묵과 애매모호한 입장을 통해 조용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다. 하

지만, 중국이 향후 대만을 대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고려

한다면, 러시아의 행동을 쉽게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또한 중

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침묵을 통해 양국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한편 러시아가 계속하여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향

력이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틈타 중국은 유럽에서 더 큰 영향력

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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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하는 국제정세,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발행기관 : National Interest 

▶ 저   자 : Nikolas K. Gvosdev 

▶ 일    자 : 2022년 3월 6일 

▶ 개    요 

지금의 국제정세는 30년전의 상황과 다르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현

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미국은 더 

이상 유일 초강국이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 동안 힘을 키워왔고, 

앞으로는 이러한 강국들을 대상으로 “힘의 균형”을 조율해야 한다. 그리

고 해킹과 같은 과거에는 없었던 비전통적인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무기개발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안보역

량 및 무인체계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냉전시기와는 달리 “사활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의 우방국들도 과거와는 달리 맹목적으로 미국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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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will-china-stay-quiet-ukraine-200938?page=0%2C1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can-america-adapt-multipolar-age-200962?page=0%2C2

